
인천공항을출발한비행기는청나라의초기수도

선양에 착륙했다. 청나라는 금(金)나라를 세웠던

여진족이 1616년만주에세운나라다. 그런데금사

(金史)등사서와연구논문등에서금 청의건국자

들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밝히고 있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700년이상만주를지배했던고구려가멸

망한이후고구려후예들은단 30년만에고구려를

재건해발해를건국했다. 발해가거란에멸망한후

그땅은우리역사에서멀어졌다. 중국인들은그곳

을여진이라불렀고, 그곳에사는사람들을여진족

이라칭했다. 이때문에여진의사람과나라들에대

한깊은연구가필요하다.

랴오허유역에위치한선양은일제때는 봉천이

라불렸다. 청나라황궁이었던심양고궁등을둘러

봤다. 인근에있는청태조누르하치의묘소는봉림

대군과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 있던 곳이기도 하

다.선양에서동쪽으로170㎞달리면푸순(撫順)시

의 신빈에 닿는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청나라황제조상묘인청영릉을둘러본후지린성

쪽으로 이동해 지안(集安)에 도착했다. 지안은 고

구려의두번째수도다.

지안은강국고구려의오랜도읍지였기때문에수

많은고구려유적이지금도생생하게남아있다. 국

내성은압록강변통구평원에자리잡고있으며, 서

기3년에서427년평양천도시까지425년간도성이

있던곳이다.성벽과성문터,치등이뚜렷하게남아

있는역사의현장이나, 성터위에는안타깝게도아

파트와상가가자리잡고있다.

국내성북쪽 2.5㎞에는전시를대비해짝을이루

어쌓은산성자산성(일명환도산성)이있다. 이성

은 험준한 산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어 말 그대로

천연의요새다. 1500년이지난지금까지도잘쌓여

진 성벽이 그대로 남아 고도의 축성기술과 전쟁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대비했던가를 웅변하고 있다.

인근에 산재해 있는 고구려의 위용을 웅변하는

1775자의호태왕비,태왕릉,장군총등을차례로둘

러봤다. 귀족 묘지가모여있는오회분중 5호묘에

서는세월을이기고아직도생생하게남아있는사

신도벽화와마주쳤다.

다음 여정은 백두산. 천지 등정로 4개길 중 북

파를택했다. 지안에서약 400㎞떨어진백두산관

광전진기지인 이도백하에도착해여정을풀었다.

백두산천지는기후가급변해그자태를쉽게보여

주지않는다.다음날아침일찍약60㎞산길을달려

백두산천지에도착했다. 날이너무청명해하늘에

구름한점없는데,천지에는아직눈이그대로남아

있다. 한눈에봐도한민족의영산으로손색이없다.

날이맑지않으면보이지않는다는천지는물론건

너편북한의산까지뚜렷이보인다. 이런날은정말

드물다고안내인은몇번을감탄했다.

백두산과 천지를 뒤로하고 쉬지 않고 4시간여

180㎞를달려 화룡에도착했다. 거기서부터는정

영진옌볜대학발해사연구소소장이직접안내를해

주었다.화룡은한민족역사의중심지중하나다.동

부여의발현지이자발해중경현덕부가위치했던곳

이다. 발해 2대 무왕 때 이곳의 서고성으로 천도

(742년)해14년간수도로삼았다.서고성은토성으

로외성과내성으로구성되어있는데, 외성은둘레

가약2.7㎞,내성은약1㎞로그흔적이아직도뚜렷

이남아있다. 서고성인근용두산고분군중3대무

왕의 딸 정효공주묘에서는 벽화도 발견됐다. 1980

년 옌볜대연구팀이발굴에성공했다. 방문단을안

내한정영진소장이바로발굴당사자다.

화룡을떠나약 70㎞ 떨어진옌지(延吉)로 향했

다.연변조선족자치주주도인옌지는조선족문화의

중심지로 2000년 무렵만 해도주민의 40%가 조선

족이었으나이제는한인비중이점차늘고있다. 옌

지에서하룻밤을잔후약 30㎞떨어진 용정을방

문했다. 용정은해란강과일송정, 윤동주시인생가

와명동교회, 명동학교가있는명동촌이자리잡은

곳이다.영화 동주의무대이기도하다.

용정에서약 70㎞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 국경도

시 투먼(圖們)이 나온다. 투먼은 중국 동북지역의

무역 교통 중심지로 두만강 연안에서 북한과 철도

로연결되는유일한통로다.투먼에서부터는두만강

을따라접경지대를달리게되며, 10㎞정도가다보

면드디어한반도최북단지역인북한의 풍서란곳

을마주보며지나가게된다. 마침인근에서사공이

노젓는배를보자나도모르게카메라를들이댔다.

두만강푸른물에노젓는뱃사공… 이저절로흘

러나온다. 투먼시에서 70㎞를 더 달리면 국경도시

훈춘에닿는다. 이곳은발해 5경 중하나인동경용

원부가자리잡았던곳이다. 발해 3대문왕이신라

일본과의교류를염두에두고천도해 9년간수도로

삼았다.

동경용원부의 중심 성터가 바로 팔련성으로, 외

성과내성터를비롯해다수의유물들이발굴됐다.

살아 숨쉬는 발해사의 현장을 돌아보니, 대륙에서

웅비하던발해인의숨결이피부에와닿는듯하다.

훈춘에서다시약60㎞를달려중국 북한 러시아3

국이국경을맞대고있는두만강하구 방천에도착

했다.나란히보이는세나라국기가이지역역사를

함축해보여주고있는현장이다.중국은여기서부터

단16㎞가육지로가로막혀동해와태평양으로나가

지못하고있다. 그래서중국은동해바다로향한염

원을담아방천탑을세웠다.

선양에서부터 방천까지의 1800㎞, 우리 역사의

숨결이아직도고스란히남아있는땅은한민족역

사를탐구하는순례자의가슴을설레게했다. 김호

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강병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동행한이번여행은동북아역사재단의고광

의연구기획실장이안내와일정관리를해줘뜻깊은

역사탐방이됐다. 김석동명예기자 최승진기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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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명예기자

지평인문사회硏대표

김석동의실크로드대장정

만주는대제국고조선의땅이다.고조선의후예들이부여,고구려,발해를비롯한여러한민족국

가를건설했던곳이며, 근세에들어서는한반도의수많은사람들이이주해삶을개척했고, 일제강

점기에는독립운동의진원지이자거점이되었던곳이다. 이래저래한민족과는떼려야뗄수없는

땅이다.동북아역사재단의도움으로다시만주대륙을찾았다.이번탐사여행은랴오닝성(遼寧省)

선양(瀋陽)에서지린(吉林)성훈춘(琿春)까지동서를가로질러 1800㎞에이르는 4박5일간의일

정이었다.

발해의자취따라 1800㎞…확실히보았다 아!고구려

지린성지안의국내성서벽.

흰눈이남아있는백두산천지.

중국 화룡지역에위치한발해중경현덕부의서고성.

고구려두번째도읍中지안

성벽과성문터만덩그러니

성터위아파트 상가 씁쓸

백두산氣받고달려간곳옌지

한때 40%가조선족이었건만

돈벌러떠났나…한족들로북적

일송정 해란강있는용정거쳐

국경도시투먼에다다르니

두만강푸른물에~ 노래가절로


